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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열 마디 대화보다 환하게 웃는 얼굴 속에서 드러나는 하얀 치아는 그 어떤 말보다 바

라보는 이를 행복하게 만든다. 희고 깨끗한 치아는 건강하게 보일 뿐 아니라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얗고 건강한 치아를 갖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아 때문에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고 심지어 입을 가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뻐드렁니처럼 치아가 불규칙하게 나있거나 심하게 변색이 된 경우이다. 


치아변색을 가져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치아의 색이 검거나 노란 선천적 요

인에 의한 변색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한 변색이 그것이다. 후천적인 변색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와인을 자주 마시거나, 흡연, 콜라나 커피 등 유색소 음료를 자주 섭취하면서

도 변색이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흡연은 치아건강에 무척 해롭다. 치아변색 뿐 아니라 니코친이 구강위생에 좋지

않다.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 흡연은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 커피나 우롱차, 한약, 초콜

릿 등의 섭취는 가능한 자제하고 와인이나 커피 등 유색소 음료를 마신 후에는 양치질을 하거나 여

의치 않으면 물이라도 마셔두는 것이 변색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아 변색을 예방하려면 칫솔질을 잘하고 정기적인 치과검진은 물론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칫솔

질은 하루 3번 식사후에 충분히 깨끗해질 때까지 해야 한다. 치과진단은 치아변색 뿐 아니라 충치

를 조기에 발견해주고 구강위생을 점검받을 수 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는  치석이나 플라그, 치태

등을 제거하고 입안을 청결히 해준다.


이미 변색이 심하다면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치아미백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입사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나 일생을 통틀어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날인 결혼

식을 앞둔 신부들이 치아미백을 받는다. 최근에는 아름다움을 되찾고 싶어 하는 중년들도 ‘치아미

백 잘하는 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흡연은 물론 초콜릿, 와인, 콜라나 커피 등 유색소 음료를 자주 섭취해도 치아변색이 이루어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치아미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치아 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서 치아에 붙

은 착색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가치료용 치아미백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치과에서의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준다. 물론 자가치료를 병행

하면 효과가 더욱 빨라진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치아미백 후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가 시린 증상

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아미백이 치아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치아미백은 치아의 표면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치아

안쪽의 색소를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한다.


김 원장은 또 "치아미백은 다른 치료에 비해서 단기간에 시술이 끝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치료

사실을 잘 알기 어렵고 시술후에는 밝은 이미지로 바뀌어 인상도 좋게 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그러나 치아미백 역시 병원과 의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병원을 찾아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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